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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2005년에도 구조조정 갈등
희망퇴직 접수 1월 4-11일로 연장 … 노조는 개별면담 종용 이유 고소

코오롱그룹의 주력 계열사 코오롱의 인력 구조조정이 해를 넘기며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2004년 12월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 코오롱은 2005년 들어 접수기간을 연장했고, 노조는 회사가 개별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2004년 12월 연봉제 사원과 구미, 김천, 경산 공장의 비연봉제 사원에 대해 희

망퇴직을 접수한 뒤 1월4일부터 11일까지 구미공장에 대해 추가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

코오롱은 정확한 감원계획과 현재까지의 퇴사 직원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희망퇴직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직까지 감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1월1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은 뒤 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경쟁

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희망퇴직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희망퇴직을 통한 감원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직원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퇴직을 종

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말했다.

또 “최근 협상에서 회사가 감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쳐 회사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코오롱 그룹은 1월3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신년 경영계획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경영혁신을 이

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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